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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임상 실습/인턴십을 수행 중인 음악치

료 전공생과 전문 음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

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자기격려가 수치심과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

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을 자기

격려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전문적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고, 나아가 이들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치료사 요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어: 음악치료사, 전문적 자기효능감, 수치심, 자기격려

최근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연구를 탈피하여, 치료

사 요인이 치료효과 및 치료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Hong 
& Hwang, 2018; Jung & Kim, 2018; Kim & Hwang, 2018; Lee & Kim, 2019; S. H. Kim 
& Kim, 2018; Yoo & Kim, 2018).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료사 요인, 내담

자 요인, 치료사와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치료사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Joo & Park, 2016). 
치료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치료사는(M. S. Corey & Corey, 2002), 치료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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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모두 갖춰야 한다(Lee, Jeong, & Cho, 
2005). 인간적 자질은 치료사로서 지녀야 할 품성, 기본적 태도,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고, 전
문적 자질은 치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지식, 기법, 기술 등을 의미한다(Bae & Cho, 2009). 
음악치료사는 내적으로 성숙할 때 내담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Kim, 2017), 전문성

을 갖출 때 내담자에게 알맞은 치료 목적과 목표를 세워서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Y. S. 
Kim & Kim, 2019).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97)의 사회인지이론에 바탕을 두어 처음으로 등장

한 개념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음악치료사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음악

치료사가 음악을 활용하여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나 믿음을 

의미한다(Y. S. Kim & Kim, 2019).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치료사는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며, 치료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치료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Larson et al., 1998). 음악치료사의 전문적 자기

효능감은 치료의 효과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

펴보는 것도 자기효능감 확립, 유지, 발달에 있어 필수적일 것이다. 
수치심은 자신을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인간이라면 누구

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이다(Kaufman, 1989). 수치심은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자기(self)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요인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K. M. Baldwin, Baldwin, 
& Ewald, 2006). 때문에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Kim(2012)은 음악치료 그룹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지가 지각하는 수치심, 자기효능감, 
평가불안, 수퍼비전 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수치심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고, 수퍼바이지가 수치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및 수행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비개방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Kang(2013)는 부모화와 안녕감의 관

계에서 수치심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는데 수치심이 자기효

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수치심이 높은 음악

치료사일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Lewis(1987)에 따르면 수치심은 자신에게 광범위한 평가절하를 하여, 작아지고, 움츠러

들고, 무기력하게 느끼게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을 느낄 

때 자기(self) 존재에 대하여 부적절감, 열등감, 부족감, 무능감 등이 유발된다(Tangney, 
2002). 그러나 자신의 작고 부족한 모습 즉, 수치심에 대하여 수용하게 될 때 결국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여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Kim, 2010). 
따라서 수치심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Hong, 2002). 그러나 No와 Jeong(2007)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격려가 필요할 때마다 

타인의 격려를 받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타인의 격려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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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없다고 하였다. 자기격려란 스스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 개인의 확신과 자

신감을 강화하여 발달과 성장을 돕는 것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자기격려가 포함된다

(No & Jeong, 2007). 
자기격려는 개인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효능

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Yu, 2008). 자기격려의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hang, Han, & 
Lee, 2014). 치료사는 낙담한 내담자의 변화를 돕기 위해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No & 
Jeong, 2007). 또한 주위 사람들의 언어적 격려는 개인이 역경을 극복하거나 중요한 과제를 

마쳐야할 때 개인의 효능감을 향상시킨다(Bandura, 1997). 
먼저 수치심과 자기격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자면 Kim(2018)은 대학생의 수치심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수

치심과 자기격려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Lee(201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수치

심 경향성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자기격려의 하위요인인 인지, 정서, 행동에 모두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즉, 수치심 혹은 수치심 경향성이 높을수

록 자기격려의 수준은 낮았다. 
자기격려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No와 Jeong(2007)은 대학생들의 자기격려

가 높을 때 자기효능감 수준 또한 증가한다고 하였다. Tuckman과 Sexton(199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학업 수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격려가 학생들이 수행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동기를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격려가 자기효능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악치료사의 수치심과 자기격려가 부적 상

관관계를 가지고, 수치심이 자기격려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것을 예측하도록 한다. 또한, 선
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과 자기격려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
기격려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사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하고, 나아가 이들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치료사 요인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립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자기격려가 1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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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연구 참여자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전문 음악치료 자격증을 취득한 음악치료 전문가와 임상 실습/인턴십을 수행 

중인 전공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차 자료수집은 2019년 8월 15일 열린 국제예술심리치

료협회의 워크샵에서 총 10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84부를 현장 수거하였다. 2차 자료수집

은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의 협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05
부의 설문이 회수되었다. 1,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수거된 설문지는 총 308부이나, 이중 IRB 
심의에서 승인된 사례 수를 추려서 200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측정도구

1.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연구 참여자의 수치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고, 국내에서는 이 척도를 Lee와 Choi(2002)
가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Cook(1987)의 척도는 원래 수치심 24문항과 응답편향성을 고려

하여 포함된 Rogenberg의 자기존중감 6문항이 포함되었으나 국내에서 Lee와 Choi(2005)의 

척도는 자기존중감을 제외한 4가지 요인으로 타당화 되었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부적절감

(10문항), 공허(5문항), 자기처벌(5문항), 실수불안(4문항)으로 총 24문항이다. Likert 5점 척

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분포는 최소 24점에서 최대 120
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의 수치심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ook(1987)의 연구에서는 

점수가 50점 이상일시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는 수치심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Lee와 

Choi(2005)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3, 본 연구는 내적 합치도

가 .95로 나타났다.
 
2. 예술치료사 자기효능감 척도(the Creative Arts Therapist Self-Efficacy 

Scales: CAT-SES)
연구 참여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Y. S. Kim과 Kim(2019)이 개발 및 타당화

한 예술치료사 자기효능감 척도(the Creative Arts Therapist Self-Efficacy Scales: CAT-SES)
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사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예술’을 

‘음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은 치료중재기술(7문항), 치료관계(4문항), 
난제 해결(3문항), 예술적 소양(4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Likert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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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분포는 최소 18점에서 최대 108점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예술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Y. S. Kim과 Kim(2019)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1이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94로 나타났다.
 
3. 자기격려/낙담 척도(Self Encouragement-Discouragement Inventory: 

SE-DI)
연구 참여자의 자기격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No와 Jeong(2007)이 개발 및 타당화한 

자기격려/낙담 척도(Self Encouragement-Discouragement Inventory: SE-DI)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자기격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격려 척

도만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인지(10문항), 정서(10문항), 행동(10문항)으로, 총 30
문항이다. 높은 점수는 자기격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분포는 최소 30점에서 최대 150점이다. No와 

Jeong(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인지 .95, 행동 .87, 정서 

.87이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인지 .90, 행동 .87, 정서 .89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자료는 IBM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되

었다. 연구의 기초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와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음악치료사의 수치심, 전문적 자기효능감, 자기격려

와 각 요인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를 확

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음악치료사의 수치심, 전문적 자기효능감, 자기격려의 

차이를 분석하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 그리고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 전문가

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정 3단계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단

순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1982)의 Sobel test를 활용하여 간접효과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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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y(available score distribution) Min Max M SD

Shame(24-140)   24.00   95.00   50.32   16.37

Inadequacy(10-50)   10.00   37.00   19.60    6.47

Emptiness(5-25)    5.00   22.00   10.05    4.34

Self punishment(5-25)    5.00   20.00   10.08    4.01

Fear of mistake(4-20)    4.00   20.00   11.60    3.70

Self-encouragement(30-150)   64.00 149.00 113.30   16.80

Cognition(5-50)   21.00   50.00   39.20    5.90

Behavior(5-50)   21.00   49.00   36.30    6.02

Emotion(5-50)   20.00   50.00   37.90    6.08

Self-efficacy(18-208)   39.00 102.00   74.71   13.01

Intervention techniques(7-48)   12.00   41.00   28.92    5.30

Therapeutic relationship(4-24)   10.00   24.00   18.22    3.01

Problem solving skills (3-18)    4.00   18.00   12.05    2.94

Artistry(4-14)    4.00   24.00   15.52    3.94

결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을 사용하여 각 척도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치심은 최소 24점

에서 최대 95점(M=50.32, SD=16.37)으로 나타났고, 자기격려는 최소 64점에서 최대 149점

(M=113.30, SD=16.80)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최소 39점에서 최대 102점

(M=74.71, SD=13.01)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cale (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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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을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취득 후 임

상경력, 학위과정에서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 학위과정 후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 음악치료

세션 주당 평균 횟수, 고용형태, 심화훈련여부로 구성하였고, 각 변인에 대한 수치심의 차이

를 살펴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Demographic information n(%)
Shame

M(SD) F(p) Scheffé

Age
(years)

a. 20s 107(53.5) 54.03(17.89)
6.560 

(.002**)
a>b,cb. 30s 64(32.0) 46.92(13.45)

c. 40s or more 29(14.5) 44.10(12.96)

Education

a. Attending 
bachelor’s degree
or bachelor’s degree

39(19.5) 58.26(19.52)

7.833
(.001**)

a>cb. Attending
master’s degree

45(22.5) 52.13(16.20)

c. Master’s degree or 
higher

116(58.0) 46.94(14.27)

Qualification
a. Students 66(23.0) 55.52(18.24) 10.406  

(.001**)b. Experts 134(67.0) 47.75(16.37)

After 
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a. 36 months under 65(32.5) 50.92(17.51)
6.023

(.015*)b. 37 months- 
61 months or more

69(34.5) 44.77(10.95)

Supervision
(degree course)

a. 0-30 times 75(37.5) 51.92(17.22)
3.048
(.050)

b. 31-60 times 67(33.5) 52.34(17.12)

c. 61 times or more 58(29.0) 45.90(13.55)

Supervision
(after degree 

course)

a. 0-15 times 104(77.6) 48.91(15.36) 2.901
(.091)b. 16 times or more 30(22.4) 43.73(11.95)

Table 2

Difference in shame according to demographic information (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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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information n(%)
Shame

M(SD) F(p) Scheffé

Number of 
sessions per 

week

a. 0-20 times 160(80.0) 51.20(16.41) 2.353
(.127)b. 21 times or more 40(20.0) 46.78(15.94)

Type of  
employment

a. Full time 34(17.0) 45.88(14.73) 1.007
(.317)

b. Part time 112(56.0) 48.83(15.08)

Deepen training
a. Yes 47(23.5) 45.38(12.77) 5.706

(.018*)b. No 153(76.5) 51.83(17.08)

Table 2 continued 

*p<.05, **p<.01

연령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결과, 20대 이상이 54.03(SD=17.89)으로 가장 높고, 40대 

이상이 44.10(SD=12.96)으로 가장 낮았는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F=6.560, p<.01).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수치심은 20대와 30대·40대 이상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20대 이상의 

음악치료사가 30대와 40대의 음악치료사에 비해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력에 따른 수

치심 차이 분석 결과, 학사졸업 이하가 58.26(SD=19.52), 석사졸업 이상이 46.94(SD=14.27)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833, p<.01). 이는 학사졸업 이하 집단이 석사졸

업 이상 집단에 비해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결과, 전공생은 55.52(SD=18.24), 음악치료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47.75(SD=16.37)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0.406, p<.01). 이는 전공생 집단이 음악치료 전문가 집단 보다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

다.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결과, 36개월까지의 경력을 가진 음악치

료사는 집단은 50.92(SD=17.51), 37개월부터 61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음악치료사 집단은 

44.77(SD=10.95)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023, p<.05). 이는 치료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수치심이 낮음을 의미한다. 심화훈련여부에 따른 수치심 차이 분석 결과, 
학위 취득 후 심화훈련을 받은 치료사 집단은 45.38(SD=12.77), 받지 않은 치료사 집단은 

51.83(SD=17.08)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706, p<.05). 이는 심화훈련을 

받은 치료사 집단의 수치심이 낮음을 의미한다.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167

음악치료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격려 차이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을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취득 후 임

상경력, 학위과정에서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 학위과정 후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 음악치료

세션 주당 평균 횟수, 고용형태, 심화훈련여부로 구성하였고, 각 변인에 대한 자기격려의 차

이를 알아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Demographic information n(%)
Self-encouragement

M(SD) F(p) Scheffé

Age
(years)

a. 20s 107(53.5) 112.40(17.69)
.372

(.690)
b. 30s 64(32.0) 114.45(13.16)
c. 40s or more 29(14.5) 114.03(13.95)

Education

a. Attending 
bachelor’s degree or  
bachelor’s degree

39(19.5) 110.51(18.48)

.750
(.474)

b. Attending
master’s degree

45(22.5) 113.87(18.48)

c. Master’s degree or 
higher

116(58.0) 114.01(13.62)

Qualification
a. Students 66(23.0) 112.97(19.14) 0.42  

(.839)b. Experts 134(67.0) 113.46(13.95)

After 
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a. 36 months under 65(32.5) 109.80(13.51)
9.206

(.003**)b. 37 months-     
61 months or more

69(34.5) 116.90(13.56)

Supervision
(degree course)

a. 0-30 times 75(37.5) 113.13(15.28)
1.187
(.307)

b. 31-60 times 67(33.5) 111.37(16.50)

c. 61 times or more 58(29.0) 115.72(15.59)

Supervision
(after degree 

course)

a. 0-15 times 104(77.61) 111.72(14.26) 7.534
(.007**)b. 16 times or more 30(22.39) 119.47(11.03)

Number of 
sessions per 

week

a. 0-20 times 160(80.0) 113.39(16.35) .031
(.860)b. 21 times or more 40(20.0) 112.90(13.59)

Table 3

Difference in self-encouragement according to demographic information (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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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information n(%)
Professional self-efficacy

M(SD) F(p) Scheffé

Age
(years)

a. 20s 107(53.5) 70.79(13.81)
11.786

(.000***)
a<b,cb. 30s 64(32.0) 78.72(10.96)

c. 40s or more 29(14.5) 80.34 (9.04)

Demographic information n(%)
Self-encouragement

M(SD) F(p) Scheffé

Type of  
employment

a. Full time 34(17.0) 112.30(13.78) .969
(.327)b. Part time 112(56.0) 115.05(14.47)

Deepen training
a. Yes 47(23.5) 117.00(15.03) 3.418

(.066)b. No 153(76.5) 112.16(15.91)

Table 3 continued 

**p<.01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에 따른 자기격려 차이 분석 결과, 36개월 이하의 경력을 가진 음악

치료사 집단은 109.80(SD=13.51), 37개월부터 61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음악치료사는 집

단은 116.90(SD=13.5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206, p<.01). 이는 음

악치료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자기격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위과정 후 수퍼비전 횟수

에 따른 자기격려 차이 분석 결과, 0-15회기 받은 음악치료사 집단은 111.72 (SD=14.26), 16
회기 이상 받은 음악치료사 집단은 119.47(SD=11.0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F=7.534, p<.01). 이는 학위과정 후 수퍼비전을 많이 받은 음악치료사 집단의 자기격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음악치료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을 연령, 학력, 자격증 소지여부, 자격취득 후 임

상경력, 학위과정에서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 학위과정 후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 음악치료

세션 주당 평균 횟수, 고용형태, 심화훈련여부로 구성하였고, 각 변인에 따른 전문적 자기효

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Difference in proffesional self-efficacy according to demographic information (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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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phic information n(%)
Professional self-efficacy

M(SD) F(p) Scheffé

Education

a. Attending 
bachelor’s degree or  
bachelor’s degree

39(19.5) 67.18(12.83)

22.368
(.000***)

a,b<cb. Attending
master’s degree

45(22.5) 69.07(13.41)

c. Master’s  degree or 
higher

116(58.0) 79.43(10.74)

Qualification
a. Students 66(23.0) 67.17(13.72) 39.553 

(.000***)b. Experts 134(67.0) 78.43(10.91)

After 
qualification  

work experience

a. 36 months  under 65(32.5) 74.18(11.59)
22.111

(.000***)b. 37 months- 
61 months or more

69(34.5) 82.42 (8.53)

Supervision
(degree course)

a. 0-30 times 75(37.5) 69.95(13.16)
9.518

(.000***)
a<b,cb. 31-60 times 67(33.5) 76.27(11.74)

c. 61 times or more 58(29.0) 79.07(12.42)

Supervision
(after degree 

course)

a. 0-15 times 104(77.61) 77.27(10.94) 5.392
(.022*)b. 16 times or more 30(22.39) 82.43(9.96)

Number of 
sessions per 

week

a. 0-20 times 160(80.0) 73.40(13.51) 8.418
(.004**)b. 21 times or more 40(20.0) 79.95 (9.18)

Type of  
employment

a. Full time 34(17.0) 81.06(10.95) 3.574
(.061)b. Part time 112(56.0) 77.03(10.88)

Deepen training
a. Yes 47(23.5) 80.40 (9.62) 12.453

(.001**)b. No 153(76.5) 72.96(13.43)

Table 4 continued 

*p<.05, **p<.01, ***p<.001

연령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20대가 70.79(SD=13.81)으로 가장 

낮고, 40대 이상이 80.34(SD=9.04)로 가장 높고,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786, p<.001).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20대와 30·40대 이상의 차

이가 유의하였다. 이는 30·40대 이상의 음악치료사가 20대 이상의 음악치료사에 비해 전문

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학사졸업 이하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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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SD=12.83), 석사 재학 중인 집단이 69.07(SD=13.41), 석사졸업 이상 집단이 

79.43(SD=10.74)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368 p<.001). 이는 학사졸

업 이하와 석사 재학 중인 집단보다 석사졸업 이상의 음악치료사 집단이 전문적 자기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전공생 집단은 

67.17(SD=13.72), 음악치료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집단은 78.43(SD=10.91)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생 집단보다 음악치료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F=39.553, p<.001).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에 따른 전문적 자

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6개월 이하까지의 집단은 74.18(SD=11.59), 37개월부터 61
개월 이상의 집단은 82.42(SD=8.53)으로 그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2.11, 
p<.001). 

학위과정에서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0회

에서 15회 받은 집단이 77.27(SD=10.94)로 가장 낮고 61회기 이상 받은 집단이 

79.07(SD=12.42)로 가장 높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518, p<.001). 
이는 학위과정에서 수퍼비전을 많이 받은 집단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
위과정 후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0회에서 

15회기 받은 집단은 77.27(SD=10.94), 16회기 이상 받은 집단은 82.43(SD=9.96)으로 이는 

학위과정 후 수퍼비전을 많이 받은 집단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음악치료 세션 주당 횟수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0회에서 20회를 

수행하는 치료사 집단은 67.17(SD=13.72), 21회기 이상 수행하는 치료사 집단은 

79.95(SD=9.18)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418, p<.01). 이는 0회에서 20
회 수행하는 음악치료사 집단보다 21회기 이상 수행하는 치료사 집단의 전문적 자기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심화훈련 여부에 따라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차이 분석한 결과, 학위 취

득 후 심화훈련을 받은 치료사 집단은 80.40(SD=9.62), 받지 않은 치료사 집단은 

72.96(SD=13.43)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2.453, p<.01). 이는 학위과정 

후 심화훈련을 받은 치료사 집단이 심화훈련을 받지 않은 치료사 집단보다 전문적 자기효능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치심, 자기격려, 전문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수치심, 자기격려, 전문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

석을 실시하여 Table 5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

심과 자기격려는 전반적으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과 자기효능

감도 전반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자기격려와 자기효능감은 정(+)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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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보였다.

Variable 1 2 3

1. Shame 1

2. Self-encouragement -.562** 1

3. Professional self-efficacy -.604** .589** 1

Table 5

The correlations between shame, self-encouragement,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p<.01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자기격려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자기격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를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검토하였고 1.742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

의 독립성 가정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DV IV B SE β t adj R2 F

Self-
encouragement

(constant) 140.586 3.001 　 46.840***
.312 91.390***

Shame -.542 .057 -.562 -9.560***

Table 6

The effect of music therapists shame on self-encouragement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F=91.390, p<.00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31.2%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

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562, p<.001). 즉, 음악치료사의 수치심

이 높아질수록 자기격려는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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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실시하기 전 Durbin-Watson 통계량을 검토하였고 1.953로 2에 근접

하게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과는 Table 7과 같다.

DV IV B SE β t adj R2 F

Professional 
self-efficacy

(constant) 98.868 2.379 　 41.556***
.362 113.967***

Shame -.480 .045 -.604 -10.676***

Table 7

The effect of music therapists shame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F=113.967, p<.001).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36.2%로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04, p<.001). 즉,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높아질수록 전문적 자

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음악치료사의 수치심과 자기격려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과 자기격려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살펴보았다. 이후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보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살펴보았는데, 1.994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상관이 없

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VIF 지수가 1.462로 10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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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 IV B SE β t adj R2 F

Professional 
self-efficacy

(constant) 56.649 7.672 　 7.384***

.451 82.703***
Shame -.317 .050 -.399 -6.289***

Self-
encourage-

ment
.300 .052 .365 5.746***

Table 8

The effect of music therapists shame and self-encouragement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p<.001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F=82.703, p<.001),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45.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317, p<.001), 자기격려는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정

적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00, p<.001). 즉, 수치심이 높아

질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낮아지고, 자기격려가 높아질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진

다는 것이다.

음악치료사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격

려의 매개효과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과 Kenny(1986)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전문적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검증할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회귀

계수의 값을 살펴본 후 부분 매개효과와 완전 매개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회귀계수의 절대

값이 2단계보다 3단계에서 감소한다면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회귀계수 

절대값이 3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완전매개효과로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아래 Table 9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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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V β adj R2 F

Shame Self-encouragement -.562*** .312 91.390***

Shame Professional self-efficacy -.604*** .362 113.967***

Shame
Self-encouragement

Professional self-efficacy
-.399***

.451 82.703***
.365***

Table 9

The effect of music therapists shame and self-encouragement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p<.001

1단계에서 수치심이 자기격려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 
-.562, p<.001). 2단계에서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도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604, p<.001).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수치심과 자기격려가 동시에 전문

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고(β=-.399, p<.001), 자기격려는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정적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65, p<.001). 그 결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p<.00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로 보아, 수치심과 전문

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자기격려는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수치심은 2단계

에서보다 3단계에서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이 -.604에서 -.399로 감소하였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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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격려가 부분매개 하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0에는 Sobel test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테스트의 Z공식에서는 산출된 Z 값이 

p<.05 수준에서 ±1.96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검증 결과, 
Z=-4.932(p=.000)로 나타났으며, p 값이 p<.05를 만족하므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진다.

Path Z p

Shame → self-encouragement 
→ professional self-efficacy

-4.932 .000***

Table 10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sobel test

***p<.001

결과를 종합하자면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높더라도 자기격려가 높을 경

우,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음악치료

사일지라도 자기격려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과 이에 따른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수치심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치심은 연령, 학력, 자격증 소

지 여부, 자격취득 후 임상경력, 심화훈련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경력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에서 Kim(2012)은 13~24개월의 임상경력을 가진 치료사가 

37개월 이상의 임상경력을 가진 치료사보다 수치심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연령, 학력, 임상경력이 높아질수록 반복된 사회경험, 심층적인 교육과정 및 다양한 임상경

험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수치심을 인식하고 통찰하여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치료 전공생이 음악치료 전문가보다 수치심을 강하게 느낀다

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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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의 자기격려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격취득 후 임상경

력과 학위과정 후 받은 수퍼비전 총횟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학위과정보다 

학위과정 후의 임상경력과 수퍼비전에서 자기격려의 내용이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임상경력이 적은 집단은 스스로 격려할 힘이 부족하지만, 경력이 많은 

음악치료사는 다양한 임상경험 및 수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격려

할 수 있는 힘이 많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의 전문적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형태를 제외한 모든 영

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연령, 학력, 전문성, 임
상경력, 수퍼비전, 세션 횟수, 심화훈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연령, 
학력, 임상경력이 높아질수록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바이다(S. H. Kim & Kim, 2018; Yoo & Kim, 2018). 덧붙여 

Kim과 Choi(2013)은 치료경력이 오래된 치료사의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Hwang(2005)은 석사 이상보다 박사 이상의 상담자가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고 보고

하였고, Lee와 Kim(2002)은 석사과정보다 박사수료 이상이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음악치료 전공생보다 음악치료 전문가의 전문적 자기효능감

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격려보다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잘 변화하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특질적인 요인이 아니며,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사 훈련 및 임상경력을 통해 얼마든지 고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른 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높을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낮고, 음악치료 전문

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낮을수록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

기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고, 수치심이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낮고, 수치심이 낮으면 자기효

능감이 높다는 Baldwin 외(2006), I. S. Choi와 Choi(2013), Kang(2013), Kim(2012), 
Lee(2019)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이 스스로 수치심을 낮출 수 있다면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에서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자기격려가 수치심과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

개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은 자기격려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격려는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영향을 미친다. 즉, 음악치료사가 수치

심을 강하게 느끼더라도 자기격려 수준을 증진 시킨다면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격려가 높으면 수치심이 낮다는 Joo(2018), Kim(2018), 
Lee(2015)의 연구, 자기격려가 높으면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No와 Jeong(2007), Tuckman과 

Sexton(1991)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자기격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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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다면 치료상황에서 쉽게 절망하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기격려가 수치심과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자면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은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동시에 자기격려를 거쳐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음악

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이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더라도 자기격려 수준을 증진 시키면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료사가 자기격려를 하는 것에 대한 중

요성에 주목해볼 수 있으며, 자기격려를 증진을 위한 훈련프로그램과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한 바이다. 또한 보수교육에서도 자기격려를 중요한 파트로 다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것은 전문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음악치료사가 전문적 자기효능감

을 십분 발휘하려면 수치심을 잘 조절하고, 자기격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총 수거된 설문지는 308부이나, 소속대학

교 IRB에서 기존 승인된 200부의 사례 수에 대해서만 분석을 허용하였기에 수집된 자료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 표본이 클수록 연구결과의 신뢰도가 상승함에도 수거된 사례 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적 자기효능감

은 수치심의 조절과 자기격려를 활용하여 다양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 조절될 수 있는 요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수치심과 자기격려 이외에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치료사의 전문성 발휘와 연관하여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겠다. 이
에 최대한 많은 사례 수를 바탕으로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전문

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과 이러한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수치심이 높더라도 자기격려를 향상시킨다면 전문

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밝혔다. 즉, 전문적 자기효능감은 훈련 및 임상에서 성공

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격려, 정서적 상태 관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고취될 수 있는 것이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치료 전문가와 전공생의 전문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였고, 나아가 전문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치료사 요인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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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ncourag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hame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Jang, Yu Jin
Kim, Dong 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hame, professional 
self-efficacy, and self-encouragement. Using the SPSS 25.0 program, this study analyzed the 
statistical data collected from 200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hame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has negative effects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Second, self-encouragement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professional self-efficacy. Therefore, it has been 
found that the shame of music therapy experts and students has a causal effect on 
professional self-efficacy, and self-encouragement mediates the effect. The result shows factor 
that influences the professional self-efficacy of experts and students, and provides significant 
information on the therapist factor needed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 self-efficacy.

Keywords: music therapist, professional self-efficacy, shame, self-encour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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